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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 화수·화평동 마을을 전시로 만나다

『피고 지고, 그리고...화수·화평동』

- 인천시립박물관-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공동 특별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시립박물관은 오는 7월 18일(화)부터 10월 

15일(일)까지 특별전 ‘피고 지고, 그리고... 화수·화평동’을 개최한

다고 밝혔다.

재개발을 앞둔 인천 원도심인 화수동과 화평동을 기록하고 기억하고

자 기획된 이번 전시는 2022년부터 산업유산과 민속자료 등 지역사를 

함께 조사해 왔던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.

화수·화평동은 근대 개항기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일제의 경공

업 공장과 중공업 공장이 들어섰던 곳이다. 광복 이후에는 우리 힘으

로 공장을 다시 가동하여 경인공업지대로 이어진 인천 산업의 기틀이 

되었던 곳이다. 그리고 화수·화평동은 이들 공장지대의 배후 주거마

을이었고 수 많은 노동자들이 개항기부터 산업화 시기 일자리를 찾아 

몰려든 동네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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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수 · 화평동은 과거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살며 고된 노동 속에서 

삶의 터전이 되어준 곳이었고 사람 냄새 나는 북적거렸던 모습을 간

직한 동네다. 

현재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9년 시공사가 선정됐고 머지

않아 작은 집과 골목을 간직한 정겨운 이 동네는 기억으로만 남겨야 

한다.

 

인천시립박물관은 사라져가는 과거의 기록을 찾아 그곳에 살았던 동

네 주민들의 이야기와 화수·화평동의 풍경을 전시로 엮었다. 특히 

인천에서 나고 자란 양진채 소설가의 글로 전시를 풀어내 동네 속 삶

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.

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“이번 특별전을 통해 화수 화평동의 

전시를 보고 실제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옛 동네를 탐방하고 추억

을 떠올리며 우리들의 동네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”고 

말했다. 

한편 전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

수 있다. 기타 관련 사항은 인천시립박물관(☎032-440-6733)으로 문의

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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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홍보 포스터


